
부당노동행위 혐의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구속은 사필귀정

호남고속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오늘(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성기업은 6년 전부터 이어져온 노동조합 파괴 목적의 일터괴
롭힘으로 큰 사회적 논란을 빚은 기업이다.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 문건을 바탕으로 직장폐쇄, 
조합원 차별 등 노조파괴를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한 노동자는 자살에 이르렀다.

이런 노동조합 파괴 시도는 전북 버스업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호남고속은 일상적으로 민주노
총 조합원들에게만 힘든 노선을 배차하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차별을 뒀다. 2012년에는 
직장폐쇄를 시행해 80여 일 간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기기도 했다. 대법원은 호남고속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호남고속은 수입금 2,400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해고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호남고속은, 2014년 신성여객에서 한 버스노동자를 자살로 내몰 정도로 괴롭혔던 회사 관
리자를 배차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호남고속이 벌이는 행태는 유성기업의 노조파
괴 공작과 대단히 흡사하다.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노동조
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명
시하고 있다. 오늘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된 것이다.

우리 단체는 호남고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벌어지는 각종 차별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
표했고, 1월 24일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일터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과 괴롭힘은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즉각 근절되어야 한다. 관계기관들
은 호남고속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나서야 
한다. 유시영 회장 구속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일터괴롭힘․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욱 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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